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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 수가 높아가면서

자신의 감염사실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늘

고 있다. 영국의 찰스 황태자도, 하버드 바

코우 총장도 확진 사실을 밝혔다. 그렇다

면 나조차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금까지 남의 이야기였지만 막상 내게

감염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모든 게 막막

해질 것이다. “언제, 어떻게 검사를 받아

야 하나”란 생각을 비켜가기 힘들 것이

다. 한국은 감염증 의심시 핫라인이 있지

만 미국은 조금 다르다. 본인이 코로나바

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

타난다. 일반적으로 콧물, 기침, 가래와 미

열로 시작한다. 가장 핵 ▶▶4면으로 계속

역대급 2조2천억달러 경기부양책 어떤 게 담겼나

코로나바이러스에 
내가 걸렸다면 
어떻게 검사 받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상

원은 25일 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신음하

고 있는 미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례 없

는 2조2천억달러 경기부양책을 96-0으로 승

인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 셧다운으

로 3천300만여명이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

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대공황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자 만든 경기

부양책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경제 구

석구석에 자금을 쏟아 붓는다. 각 개인에게

주는 현금지원은 물론, 근로자, 실업자, 고사

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 등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800여 페이지에 달하며 워싱

턴포스트는 이번 2조2천억달러 경기부양책

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하원은 27일

상원의 법안과 하원 자체 ▶▶6면으로 계속

상원 민주공화 합의로 압도적 승인, 27일 하원 심의 
7만5천달러이하 소득 개인에게 $1200, 자녀 1인당 $500
중소기업 3500억달러, 대기업 5000억달러 지원 

올스턴에 낀 먹구름. 식당, 바 등이 몰려있는 올스턴 하버드 애비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가장 큰 피해지역중의 하나다. 많은 사업체들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정부와 의회는 사업체를 구
제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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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주 휴교령 5월 4일로 연장 
저소득층 거주지 축출 금지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베이커 주지사가 모든 매

사추세츠 공립, 사립학교 및 프리

스쿨 휴교령을 5월 4일까지 연장한

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모기지를

갚지 못하는 주택소유자들의 차압

과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저

소득층들의 축출을 방지하는 조치

를 취했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주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확

산을 차단키 위해 지난 3월 15일과

18일 내렸던 현재의 휴교령을 4월

6일에서 5월 4일까지 한달 정도 더

연장했다. 다만 일선의 의료인력

들을 위한 비상 차일드케어 시설

은 운영한다. 

휴교 기간 중 초중고 원거리 학습 

이번 휴교 기간동안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들은 4월부터 디지

털 및 아날로그 기기들을 동원한

원거리학습(remote learning)을 개

발해 제공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원거리학습의 주요 방법을 온라인

학습에 의존토록 했지만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도 배울 수 있는 방

법을 고려하도록 했다. 

오프라인 학습은 자연 탐구, 지

역 커뮤니티 돕기, 학생 경험에서

유래한 흥미있는 프로젝트나 예술

품 창작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고

등학교 학생들에게는 WGBH와

WGBY의 월드 채널로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방송을 진행한

다. 

저소득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보

호

주지사는 이와 더불어 저소득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들을 보호

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 주택부

(DHCD)는 연방 및 주 바우처 종

료를 임시적으로 중지하며 렌트비

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들에게

지 급 하 는  코 로 나 바 이 러 스

RAFT(Rental Assistance for

Families in Transition)기금 공급

을 위해 5백만불을 긴급 이체했다. 

은행사업부는 각 금융기관들에

게 저소득 주택소유자들에게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완화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주택 차압

에 직면한 소유자들에게는 60일간

주택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을 하달했다. 

주택부는 또한 주정부 보조 저

소득 하우징, 및 하우징 공사, 개인

임대인들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출 절차와 신규 축출 신청을 중

단할 것을 권장했다. 어포더블 하

우징 운영 측은 합리적인 렌트비

를 재설정하거나 섹션8 수급자나

퍼블릭 하우징 거주자들은 렌트비

를 조정하는 재인증 절차를 밟도

록 권장했다. 

약국 식료품점 방역, 거리두기

보건부는 약국과 각 식료품점에

최소 하루에 한시간씩 60세 이상의

노년층들에게 쇼핑을 할 수 있도

록 했다. 또한 쇼핑카트 등에 방역

헝겊, 세정제 등을 배치해 자주 방

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했

다. 또한 모든 체크아웃 카운터에 6

피트 이상을 유지한 ‘사회적 거

리두기 줄서기’를 의무화 했다.

동시에 셀프서브 음식스테이션 운

영을 중단토록 했다. 근로자들의

경우 아픈 경우 집에 머물도록 했

고 또 고위험 범주에 있는 직원들

의 경우 바이러스 노출이 제한된

업무로 재배치 하도록 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블랙및라티노코커스(이

하 MBLLC)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사

추세츠에 재난선언을 내리도록 청원

해 줄 것을 베이커 주지사에게 25일 요

청했다. 

MBLLC가 재난선언을 요청하는

이유는 많은 자영업자들과 개인계약

자(Independent Contractor)들이 재

난선언 하에서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를로스 곤잘레스

MBLLC 회장은 “개인계약자들과

자영업자들은 경제활동에 핵심적이

며 매사추세츠 경기 부양책에 이들을

포함하는 것이야 말로 핵심적이다”

고 말했다. 

일반 근로자들은 재택 근무 또는 실

업급여를 받으며 다음 기회를 기다리

면 되지만 자영업자 등은 이 같은 선

택지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블랙및라티노코커스는 “매달 들

어오는 돈으로 살아가는 저임금 저소

득 커뮤니티의 자영업자, 개인계약자

들은 정부의 적절한 도움 없이는 생존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26일 바로 트럼프 대통령

에게 재난선언 요청서를 전달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주 의회 남미 및 흑인 코커스 
<매스주 재난 선언>요청 

신음하는 자영업자들 실업급여 신청케 

베이커 주지사가 모든 매사추세츠 공립, 사립학교 및 프리스쿨 휴교령을 5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25
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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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마트 코로나바이러스 안전 장치 강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마 트 가  코 로 나 바 이 러 스

(CORVID-19) 확산에 따라 고객 및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

다고 밝혔다. 

H마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

나 19 관련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권장에 맞

추어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

tancing) 방안으로 각 매장 계산대

및 고객서비스에 스니즈 가드

(Sneeze Guard) 를 설치하여, 고객

과 직원과의 안전 거리를 확보해 나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안전을 위한 여러 조치

를 취하고 있다. H마트 본사 위생 관

리 TFT 팀에 따르면 “현재 매장 내

출입구 및 매장 곳곳에 손 세정제 또

는 방역 티슈를 비치하였으며, 고객

및 직원들의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은

물론 매장 전체를 상시 청소하고 소

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전

했다. 

H마트는 “전 직원들과 일일 모

니터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으며, 필요시 자가격리를 통해 확

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고 덧붙였

다. H마트는 매일 각 매장 오픈 첫 1

시간을 60세 이상, 임산부, 그리고 몸

이 불편한 고객들의 우선 쇼핑 시간

으로 지정했다. 

H마트 권일연 대표 이사는 “현

재 우리는 이 위기로 인해 사회적 거

리두기 (Social Distancing) 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

은 연대와 협력으로 좁혀져야 한다

” 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2020년도 장학생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

창회(회장 이강원)는 예년과 같

이 올해도 지역 한인 학생들을

위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

다. 신청자격은 대학교에 진학할

뉴잉글랜드 지역 12학년생, 뉴잉

글랜드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학교성적,

추천서, 그리고 재정상태도 고려

된다. 

추천서는 타기관에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탈락되고

반드시 수신인이 서울대학교 뉴

잉글랜드 동창회로 작성되어야

한다. 접수일도 고려될 예정이므

로 가능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

회는 우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한인 1.5세/2세들이 많이 신청해

주길 바라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웹사이트,

https://sites.google.com/site/sn

uaane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신

청마감은 5월 25일이다.

장학금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

이 있으면 snuaane@gmail.com,

또 는  장 학 위 원 장  이 영 인

youngchunglee@gmail.com 으

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스니즈 가드 설치, 세정제 및 방역 티슈 배치 

H마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 매장 계산대 및 고객서비스에 스니즈 가드 (Sneeze Guard) 를 설치하여, 고객과 직원과의 안전 거리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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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증상은 기침과, 목이 칼칼한

인후통, 근육통, 피로감, 오한, 열 등

이다. 일부 환자들은 냄새를 못맡고

, 맛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내가 감염증상을 나타낸다면 어떻

게 할까?

감염증세가 나타나면 일단 집에

머물러야 한다. 상식적으로 대중교

통 및 공공장소는 피해야 한다. 또

한 집에서도 환자 전용방을 만들어

서 모든 것을 분리해야 한다. 마스

크도 착용을 권한다. 

1차진료의에게 전화해 조언을 받

아야 한다. 전화없이 바로 방문은

금물이다. 의료진에게 감염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 1차 진료

의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 전화의료

상담 핫라인(텔레헬스;Telehealth)

으로 전화한다. 전화 번호는 건강보

험 카드 또는 웹사이트에 나와 있다

. 

그러나 호흡곤란이 심하거나 흉

통이 장기간 지속되며 정신이 혼미

해거나, 입술과 얼굴이 창백해질 때

는 911으로 전화해야 한다. 

의사가 감염 검사를 지시하면 어떻

게 해야 하나?

병원 또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로 갈 것을 권유받을 것이다. 먼저

병원에 가기 전에 전화해서 검사를

위해 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

다. 병원은 응급실과 별도의 임시

텐트 같은 곳에 검사장소를 만들어

검사를 진행할 것이다. 

일부 보험회사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선택도록 한다. 아트러스

헬스는 보스톤 인근에 브레인트리,

피바디, 그리고 펜웨이파크 인근 파

킹장에 드라이브 스루를 설치했고,

케이프코드, 하이애니스, 미들턴의

병원들도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두 한국산의 수입이다. 

검사를 마치면 결과가 나올 때까

지 집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 최근

에는 검사결과가 나오기 까지 2-3

일 걸린다. 

진료의가 검사가 필요없다고 하면

?

의사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격리

하며 머물게 조언할 것이며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조

치하게 된다. 

hsb@bostonkorea.com

코로나 내가 걸렸다면 어떻게 검사 받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매사추세츠 주내의 건

강보험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보험사

에서 부담하게 된다. 

주보험부는 새로운 지시를 통

해 코페이먼트나 디덕터블 등의

적용없이 모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사, 치료, 향후 백신 개발

시 백신 비용까지 건겅보험사들

이 부담토록 했다. 건강보험사들

은 병원들이 꼭 필요한 조치만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 

주지사는 지난 15일 행정명령

을 통해 모든 보험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 가입자들의 모

든 적절한 검사 및 치료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또한 이 같은 진

료에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주보험부는 모든 보험사들에

게 가입자들이 전화로 테스트 및

각종 진료 정보를 문의할 수 있

는 무료 텔레헬스 서비스를 제공

토록 의무화 했다. 

hsb@bostonkorea.com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비
건강 보험사 모두 부담 
주 보험부 각 건강보험사에 백신까지 모든 비용부담 지시 

▶▶1면에 이어서

감염증세가 나타나면 일단 집에 머물러야 한다. 상식적으로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는 피해야 한다. 또한 집
에서도 환자 전용방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분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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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에 유학중이다 이번 코

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한국에 귀국한

서울 강남구 거주 4명의 학생들이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양성판정을 받았다. 

25일 강남구에 따르면 보스톤 지

역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수학중인

미국 유학생 4명이 강남구 집에 갔다

가 증세를 느껴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17세 여학

생 2명과 19세 여학생 1명, 20세 남학

생 1명이다.

보스톤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유학생 2명은 친구사이로 학교 기숙

사가 문을 닫으면서 뉴욕발 아시아

나 0Z223편 같은 비행기를 타고 지난

17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

후 각각 대치동과 압구정동 집에 머

물러왔다.

이 중 대치동에 살고 있는 고교 유

학생이 입국 다음날인 18일 오전부

터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막히면서 냄

새를 못 맡고 맛을 느끼지 못하는 증

상과 함께 37.4도의 미열이 났다. 언

론보도를 보고 전날 오후 강남세브

란스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결

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압구정동에 거주하는 다른 고교

유학생은 24일 오전부터 목이 칼칼

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친구가 확진 판정

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전날 저녁

성모병원에서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또 보스톤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학교 휴교령이 내려짐에

따라 지난 15일 오후 4시25분 뉴욕발

대한항공 KE08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역삼동 집에 머물러왔다.

20일 오후부터 근육통과 인후통 증

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전날부터

기침과 가래 증상이 생겨 강남구보

건소에 검체 검사를 받고 이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유학생은 기숙사가 폐쇄

되면서 지난 16일 오후 4시30분 뉴욕

발 대한항공 KE082편으로 인천공항

에 도착해 역삼동 집에 머물러 왔다.

21일 오전부터 기침과 가래, 콧물이

나고 근육통과 오한 등 몸살기운이

있어 전날 오후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서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는 유학생 4명에 대한 역학

조사를 끝내고 인천공항 검역소에

이들이 타고 온 비행편을 통보했다.

아울러 집과 이들의 동선에 대한 방

역소독을 실시하고 가족 등 접촉자

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보스톤에 현재 거주 중

인 학생들도 이상을 느끼는 경우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하고 검사

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 증

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신의 1차진료

의(Primary Care Doctor)에게 연락

해 진료상담을 받은 후 지정한 곳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1차

진료의가 없는 경우 자신의 건강보

험 회사의 전화상담 핫라인을 이용

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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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2조2천억달러 경기부양책 어떤 게 담겼나
안을 두고 심의와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납세자 및 가정에 현금지급

상원 안은 미국민 각 개인에게 현금을 지

급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정

책으로 개인 소득 $75,000 이하의 납세자들

에게는 $1200, 부부공동세금보고의 경우

$150,000 이하 소득자들에게 $2400을 현금으

로 지급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500

씩이 추가된다. 현금지원은 점차적으로 줄

어 개인 소득이 9만불 이상인 개인 납세자들

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공화당 상원 안은

초반 저소득자들에게 적은 금액 지원을 제

안했으나 양당 의원 모두로부터 강력한 비

난을 받고 철회했다. 

현금지원 자격은 2018 또는 2019년 세금보

고를 기초해 결정한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세금보고를 기초로 하는 것은 올해 강력한

타격을 입원 납세자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므누신 장관은 향후 몇주내 은행 계좌입

금 또는 체크 형식으로 돈이 도착할 것이라

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홈리스 등은

돈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세

청 관계자들은 시간이 상당히 빠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개인에게

$1500, 자녀들에게도 $1500을 지원하며 가족

당 최대 $7500까지 상한으로 받을 수 있는 더

공격적인 안을 23일 제시한 바 있다. 

총비용: $270 billion

실업급여 증액 

상원안은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보험혜택

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실업보험 급여는 주

당 평균 $300 정도다. 각 주(State)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해 돈을 받기까지는 수주 정도

소요된다. 

상원 안은 현재의 실업급여체계를 바꿨다

. 실업급여 혜택 자격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아픈 사람, 자가격리된 사람, 자녀 돌보

기 위해 휴직하는 사람에게 까지 확대한다. 

상원 안에 따르면 정부는 4개월 동안 현재

평균 $300정도의 실업급여에 추가로 $600을

더 제공한다. 일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실

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을 경우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경제에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총비용: $250 billion

대기업 구조책

이번 상원 안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됐던

분야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가장 심하

게 피해를 당한 항공산업, 호텔 등에 대출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이다. 

이 기금은 원래 대출로 구성됐지만 나중

에는 항공사들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바뀌

었다. 250억달러 규모의 기금은 항공사에 그

랜트로 제공된다. 추가 250억달러는 항공사

에 대한 대출이다. 170억 달러는 국가안보관

련 기업(대부분 보잉)들에 대한 지원이며 나

머지 4천250억달러는 기타 대기업과 시 및

주 정부에 대한 대출이다. 

이들 항공사들은 세금을 회피하고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자사주를 매입했었

던 이력이 있어서 민주당 측의 강력한 반대

에 부딪쳤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두차례나

합의에 실패했던 이유였다. 이에 따라 대기

업 지원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조건을 채택

했다. 

대기업들은 이번 경기부양대출이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을 비롯 정부 고위관료, 의원들의 기업

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

부 지원을 받은 대기업들의 주식값을 올리

기 위한 자사 주식구매(“stock buy-

backs”)와 근로자 지원 대신 임원들의 급

여를 배불리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대

기업 지원안의 상당부분은 대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총비용: $500 billion

중소기업 지원 

500인 이하 사업체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이 대출은 사업체들이 특정 조건

을 만족하는 경우 그랜트로 변경할 수 있도

록 했다. 4000억달러 규모의 이 안은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로부

터 인증받은 은행 및 크레딧유니온을 통해

대출할 수 있으며 최대 대출한도는 1천만불

이다. 

이 대출은 자금이 직원 급여, 렌트, 유급병

가, 유틸리티, 건강보험 등 근로자 보호와 관

련된 비용으로 쓰이는 경우 그랜트로 바뀐

다. 의회는 사업주들이 이 대출을 유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 또한 이 대출은 바 또는 레스토랑들에게도

적용되며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에 사용되는

경우 그랜트화 해준다.

개인 소득 $75,000 이하의 납세자들에게는 $1200, 부부공동세금보고의 경우 $150,000 이하 소득보고자들에게 $2400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500씩이 추가된다

▶▶7면으로 계속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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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도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도 대부분이 대출

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가능

성이 높다.  

총비용: $400 billion

페이롤텍스 할러데이 및 기타 세

금관련 변경

이 패키지는 페이롤 세금 납부

를 연기하도록 했다. 사업체가 납

부하는 6.2%의 세금을 2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첫 절반의 세금은

2021년 12월 31일에 납부하게 되며

나머지 절반은 2021년 연말에 납

부하게 된다. 

이 안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인

해 직원들을 정직 또는 해고하는

경우에도 헬스케어 및 기타 혜택

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는 세

금 크레딧을 주는 내용도 담겨있

다. 

총 비 용 : Not immediately

available

병원 및 헬스케어 지출 

이 법안은 미 병원 및 의료계를

지원한다. 1000억달러에 달하는

이 기금은 의료종사자, 검사진단

키트, 비상운영센터 등을 지원하

게 된다.  

총비용: $100 billion

지방 및 주정부 지원 

주정부들은 세수 감소와 각종

공공지원으로 인해 재정에 커다

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연방 정부

는 1500억달러를 주정부와 지방 정

부를 지원하고 80억 달러를 인디

안 정부를 지원한다. 대부분의 주

정부는 15억달러의 지원을 받게

된다.

editor@bostonkorea.com

▶▶6면에 이어서 하이트론스, 재택근무 위한 건강지킴 3종 세트 프로모션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하이트론스가 바디프랜드

PHARAOH SII, PANASONIC

MAJ7, 그리고 INADA DREAM

WAVE 중 하나의 제품을 24 개월

할부로 구입할 경우 LG스타일러

또는 LG PURI CARE 공기청정

기를 무료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4

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하이트론스에 따르면 최근 재택

근무 전환이 늘다보니 갑자기 달라

진 생활 패턴 때문에 뭉쳐진 근육

과 그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위해

안마의자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CES에서 안마의자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바디프

랜드 안마의자와 70년 전통의 파나

소, 이나다, fuji 등의 명품 안마의자

제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바디프랜드 제품은 치료 개

념의 기능이 탑재되어 소화 기능

개선, 체형 교정은 물론 우울할 때

정신과 의사의 힐링 시켜주는 기능

까지 있다. 이 Panasonic, MAJ7 안

마의자는 70년 전통의 안마의자 선

두 주자 기업으로 프로 안마사의

158가지의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다른 체형에 따라 정확한 지압 포

인트를 찾아 강력한 손지압을 원하

는 분들이 선호하며 특히 발마사지

도 뛰어나다. 

이나다 드림웨이브 안마의자는

106가지의 에어백을 탑재했다. 등

지압은 사람의 손 안마 기술에 가

장 가깝다는 평이 나 있다. 뼈가 약

하거나, 혈액 순환 및 당뇨환자 그

리고 골반 교정이 필요하거나 연로

한 고객들에게 적합하다. 

한 면이 아닌 360도 사방에서 초

미세먼지까지 제거해 주는 LG 퓨리

케어 공기청정기 

첨단 가전 기기로 각종 세균을

살균 시키는 제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각종 세균들을 제거해주는

대표적인 제품이 첨단 제품이LG

스타일로로 외출 후 옷에 감염돼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균 등 및 생

활 속 세균을 살균 시켜주고 미세

먼지 및 각종 음식냄새 등을 없애

주는 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물론 드라이클리닝 잔류 화학물질

등을 제거해 주며 주름을 펴주는

기능과 주름제거기능 과 저온제습

건조로 매일 새 옷처럼 뽀송뽀송한

촉감의 옷을 입는 느낌의 기능 탑

재되었어 각광을 받고 있다 

강력한 청정 기능 탑재 의 LG 프

리케어 공기청정기 

NASA에서 개발한 항공기 팬

기술이 적용되어 더 넓어진 청정

면적으로 360̊  모든 방향에서 먼

지를 흡입하고0.01 mf 초 미세먼지

까지 제거하여 알러지 유발물질 스

모그, 새집증후군 생활 냄새를

99.99%를 제거해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최대 고민인 동물들

의 털과 냄새제거에도 탁월하며 윗

부분에    돌출구가 올라와 최대 청

정 거리가 7.5m 까지 빈틈없이 클

린 부스터 기능으로 청정바람을 보

내 주어 넓은 지역에 신선한 공기

를 순환 시켜 영업장소에도 적합하

다.  아기 케어 모드로 아기들의 생

활공간의 낮은 곳에 집중적으로 맑

은 공기를 보내 안심 청정 zone 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LG 스타일러 + LG Puri Care + 명품안마의자 3종 동시 구입시 파격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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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H 전문가, 이부프로펜 코로나 환자에 사용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은 이부프로펜

등의 비스테로이드계소염제(NSAIDS)의

복용하면 안된다”는 일부 보건당국의 권고

는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나 매스제

너럴 브라이언 헤이즈(Bryon Hayes) 박사

는 일반적인 상태의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에

게 이부프로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헤이즈 박사는 20일 이메일 성명을 통해

아세타미노펜(타이레놀)과 이부프로펜는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연구 결과에 따

라 이 같은 치료 처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지

적했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의 보건장관 올리버

베랑이 트위터에 이부프로펜 등 NSAIDS

계열 약물을 코로나바이러스환자에게 사용

했을 때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트윗을 날리

면서 시작됐다. 이어 WHO에도 이부프로펜

의 사용을 피하라고 권장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식품의약국은 즉각 이같은 주장이

문제가 있다며 사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 

매사추세츠제너럴(MGH)의 브라이언 헤

이즈 응급약학 및 독극물학 박사는 이부프

로펜 사용의 혜택과 위험에 대해 밝혔다. 

Q: 프랑스 보건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할만

한 근거가 있는가?

헤이즈: 그의 주장은 부분적인 근거를 바

탕으로 했다. 최근 란셋(Lancet)의 기고에

서 NSAIDs가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

엔지오텐신-전환효소(ACE2)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했다. 우리는 사스

(SARS-CoV)와 코로나바이러스(SARS-

CoV2: COVID-19)가 ACE2를 통해 숙주에

흡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ACE2는 폐를

포함한 신체의 표피세포에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글이 연구 논문이 아닌 그냥

기고일 뿐이란 점이다. 이 글은 당뇨와 고혈

압이 있는 환자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이

두 질환은 모두 원래 ACE2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갖고 있다. 

3월 18일 세계보건기구가 이중 부정적인

형태로 “이부프로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다”고 트윗을 해 논란을 낳았다. 유럽의약

기구(미국의 FDA)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부프로펜과 코로나바이러스 악화에 뚜렷

한 연관성을 성립시키는 과학적 증거가 없

다고 밝혔다. 

현재 에드빌을 비롯한 이부프로펜 및 기

타 NSAIDs는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에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MGH를 비롯

한 병원들은 NSAID의 사용에 주의를 당부

하고 있으며 최근 NSAID 사용을 문서화하

고 평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기저질환 등이 확인될 때까지 NSAID의 처

방을 피하고 있다. 

Q: 미국에서 사용되는 약물 중 프랑스에서

더욱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는 약물이 있는가

? 또한 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이부프

로펜을 복용하는 것이 위험성이 있는가?

헤이즈: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이건 다른

호흡기 질환환자이건 이부프로펜을 복용하

는 위험은 동일하다. NSAIDs는 상표에 심

각한 심혈관의 혈전증과 위출혈, 위궤양, 위

천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가 적혀있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있는 환자들은 기존 심혈관 질병, 조직성 염

증 장애, 고령, 남성,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이다. 위출혈은 기존의 위

궤양, 60세 이상, 고용량의 NSAID복용, 글

루코코르티코이드, 항혈소판제, 선택적 세

로토닌재흡수저해제(SSRI)를 복용 중인 환

자에게 약 투여시 발생한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어떠하든 이부프로

펜은 단기간에 가장 적은 함량의 처방이 이

뤄져야 한다. 네프록신과 이부프로펜은 최

고의 경구용 약물이지만 심혈관 질환자의

경우 다른 약이 고려되어야 한다. 

Q: 의료전문인들이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게 할 수 있는 조언이 있나? 아세타피노펜이

최고의 대안인가?

헤이즈: 현재로선 아세타미노펜(다른 국

가에선 프렉타시타몰로 알려짐, 미국상표는

타이레놀)과 이부프로펜 등 NSAID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에게 처방될 수 있다.

왜냐면 이 둘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신체에

작용하므로 동시에 먹거나 번갈아 가면서

먹어도 된다. 

Q: 의료진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약으로 처

방시 고려할 것이 있는가?

헤이즈: 하이드로코단 등을 포함 아세타

미노펜은 24시간안에 4천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 더 많은 연구의 진행에 따라 이

정보가 바뀔 수도 있다. 

hsb@bostonkorea.com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 위궤양 등 환자는 위험
일반환자는 이부프로펜과 타이레놀 동시에 사용가능

매스제너럴 브라이언 헤이즈(Bryon Hayes) 박사는 일반적인 상태의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에게 이부프로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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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처럼 외출과 야외활동이 쉽지않은데다

, 체육관을 비롯한 운동시설도 사용하기 어려

운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체력 관리하고 계신

가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

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만한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요가와 운동을 더 자주 알려

드리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아 주중엔 짧은 유튜

브 요가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지금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여러분 모두가 꾸준한 요가와 운동으로 본인

의 건강을 더 돌보고 챙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번주에 이어, 바이러스를 막고 면역

력을 높일 수 있는 홈트 요가동작과 운동을 함

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채널, YOGA

SONG HAYEON을 검색, 구독하시고

POWER YOGA WORKOUT 영상을 찾아

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동작들을 더 쉽고 재미

있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에요. 

오늘의 첫번째 동작은,  크로스 런지(cross

lunge)입니다.

하체의 힘을 길러주고, 특히 힙업에 효과적

인 운동입니다. 대신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무

리해서 무릎을 많이 구부리기보다는 엉덩이를

뒤로 보내 무릎이 아닌 엉덩이의 자극이 오도

록 주의합니다.

HOW TO>>

1. 사진에서와 같이 두 무릎을 교차한 상태

에서 무릎을 구부려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앉

아주세요.

주의!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지지하

고 있는 발의 뒤꿈치에 체중을 실어주세요.

2. 10회 정도 반복하고 반대로 무릎을 교차해

실시해주세요. 

3. 좀더 난이도있는 하체운동을 원한다면 영

상 마지막 부분에 드린 옵션을 택해, 세번 정도

Pumping한 후, 무릎을 팔꿈치로 킥하는 동작

까지 시도해보세요. 하체와 복근의 힘을 함께

기를 수 있을거에요.

두번째 동작은,  싱글레그 바이시클 트위스

트입니다. 

다리의 힘과 함께 코어(Core)의 힘을 동시

에 길러주는 동시에 옆구리살을 정리해주고

11자 복근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복부운동입니

다.

HOW TO>>

1. 매트에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세워줍니

다. 

2. 마치 자전거를 타듯 한다리만 무릎을 구

부렸다 폈다를 반복해줍니다.

3. 깍지낀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 목을 보호

하고 움직여주는 무릎을 향해 트위스트 해줍

니다.

4. 트위스트한 상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계속

해서 한다리 바이시클을 실시합니다.

주의!  목의 힘이 아니라 외복사근, 즉 복부

측면의 근육을 사용해 가슴을 들어올리셔야

목을 다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이 아프신들

은 무리해서 가슴을 들어올리지 않아도 좋습

니다. 

5. 가능한만큼 반복하시고 반대쪽도 동일하

게 해주세요.

마지막 자세는,  싱글레그브릿지(Bridge) 포

즈입니다. 

HOW TO>>

1. 등을 대고 누워있는 자세에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긋이 눌러 엉덩이를 올려줍니다.

주의!  배를 등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즉 복부

를 수축하며 몸을 들어야 허리를 다치치 않아

요. 

2. 천천히 한다리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줍니

다. 이때 두 엉덩이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하세

요.

3. 엉덩이를 내리며 올렸던 다리를 앞으로

뻗고, 다시 엉덩이를 올리며 다리를 올리기를

반복합니다.

지지하고 있는 다리 쪽 힙에 자극이 오면 제

대로 하고 있는 거에요! 

4. 10회정도 반복후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시간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

라 강도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죠? 단 5-10분도

좋으니 집에서 매일 꾸준히 따라하시면서 자

신감이 생기면 영상에서 알려드린 난이도 있

는 자세들에도 도전해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체력과 강인함이 내 안에 내제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거에요. 그럼 이번 한주

도 건강한 식사와 기분좋은 요가, 운동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

fulness Life) 대표  

유튜브검색창에  ‘YOGASONG-HAYEON’

요가쏭의 5분요가 

집순이를 위한 5분 홈트레이닝 & 파워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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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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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그로서리

쇼핑을 할 때 이전까지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

스크를 쓰고 쇼핑을 하거나, 장갑을

끼고 쇼핑을 하고, 진열대에 많은 상

품들이 채워지지 않은 모습을 종종

목격하고 있다. 코로나로 달라진 일

상의 모습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로서리

상점에서 달라지는 모습이 또 있다.

앞으로 상점에서 계산을 할 때 보호

유리창을 보게 될 것이다. 

샤즈(Shaw’s)와 스타 마켓(Star

Market)은 보호 유리창을 계산대에

설치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주까지 모

든 지점에 보호 유리창을 설치한다

는 방침이다. 그로서리 상점은 필수

비즈니스로 분류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계

속 문을 열고 영업을 한다. 이에 따라

손님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계산대에 보호 유리창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샤즈와 스타 마켓의 모회사인 앨

버트손스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

역 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며 “우리 직원들과 지

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단계

더 강화된 보호 시설을 설치하게 되

었다”고 밝혔다. 샤즈와 스타 마켓

은 전체 지점의 절반 이상이 이미 보

호 유리창 설치를 마쳤다. 

스탑 앤 샵도 비슷한 상황이다. 스

탑 앤 샵은 지난 주말부터 계산대에

보호 유리창을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 역시 이번 주까지 뉴잉글랜드 지방

의 400개 이상의 점포에 모두 보호 유

리창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계산대에 보호 유리창을 추가로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손님과 직원

사이의 거리가 6피트 보다 가깝기 때

문이다. 계산을 할 때 손님과 직원의

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

해 보건 당국에서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인 6피트 이내로 가까워지기 때

문에 그 사이에 안전을 위한 방어벽

을 추가하는 것이다. 

jsi@bostonkorea.com

상점 계산대에 보호 유리창 설치
손님과 직원 모두 보호하기 위해
계산시 6피트 보다 가까워지기 때문

MBTA 그린라인 4개역 2개로 통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가까운 미래에 MBTA 그

린라인 B를 이용하는 시간이 줄

어들 것으로 보인다. MBTA는 그

린라인 B 선상의 4개 역을 2개로

통합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MBTA의 재무팀과 컨트롤 보

드는 약 1,800만 달러가 소요될 역

통합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

다. 이에 따라 세인트 폴 스트리트

(St. Paul Street)역과 비유 웨스트

(BU West)역이 하나로 통합된다

. 또한 뱁콕 스트리트(Babcock

Street)역과 플래즌트 스트리트

(Pleasant Street)역도 하나로 합

쳐질 예정이다. 

새로 지어지게 될 역에서는 장

애인이 승하차를 할 수 있고, 3칸

의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225피

트 길이의 플랫폼이 들어선다. 또

한 MBTA에 새로 도입될 업데이

트 된 요금 징수 시스템이 설치된

다. 

MBTA는 오는 가을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 가을까지 공사를 마

칠 계획이다. 새로 선보일 2개의

역이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기존

에 있던 4개의 역은 모두 철거될

예정이다. 

jsi@bostonkorea.com

앞으로 상점에서 계산을 할 때 보호 유리창을 보게 될 것이다

새로 건설될 그린라인 전철역의 예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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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

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

기 위해 모든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집에서 머물 것을 “권고(advi-

sory)”한다는 성명을 금주 초에 발

표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명령

(order)”이 아님을 강조했고, 주 보

건부는 주지사의 권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추후 발표했다. 

다음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코로

나를 막기 위해 따라야 할 권고 사항

에 대한 주 보건부의 설명이다. 

- 정말로 필요할 경우에만 집 밖을

나서야 한다.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하거나 운동을 위해 집을 나가는 것

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불필

요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 

- 생필품이나 약품 구입을 위해 쇼

핑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상점

이나 약국을 갈 때 사회적 거리를 반

드시 유지해야 한다. 본인이 코로나

감염 위험이 클 경우에는 지역 약국

이나 상점에 문의를 해서 감염 위험

이 큰 사람들을 위한 대체 영업 시간

이 있는 지를 알아봐야 한다. 

- 약국을 갈 경우, 가능하면 처방

전을 이용해 90일 동안 이용할 수 있

는 분량의 약을 받아 오도록 한다. 감

염 위험이 높은 사람일 경우 직접 방

문하지 말고 우편 주문 서비스를 이

용해야 한다. 

- 주유소는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

. 또한 배달된 음식이나 소포를 픽업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야외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

시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야외라

고 할지라도 사회적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주 만지

는 물건은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족이나 친구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화나 화상채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병원, 요양원 등에 있

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 시력 검사나 치석 제거 등 필수

적인 의료 행위가 아닌 경우 스케줄

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 가능한 경우 의료 서비스는 원격

으로 받아야 한다. 

-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 플레이 데

이트를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 

- 스포츠 경기를 포함해, 다른 사

람과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모

든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jsi@bostonkorea.com

"Stay-at-home advisory"무슨 뜻?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있는 사람만

사전 약속, 의사 처방전 필요할 수도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집에서 머물 것을 “권고(advisory)”한다는 성명을 금주
초에 발표했다

뉴욕 하루새 100명 사망

"영안실도 다음주면 한계"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미

국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

산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사

망자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

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에 따른 사망자는 전날보다 100

명 늘어 35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한 뒤 하루 사이에 숨진 사

람의 숫자로는 가장 많다.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7528명

으로 전날보다 4292명 늘었다. 미

국 한 주에서만 이란과 프랑스,

스위스, 영국, 한국 등 주요 피해

국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

이다. 

쿠오모 주지사에 따르면 코로

나19로 입원한 환자는 5327명이

며 이중 1290명이 집중치료를 받

고 있다. 완치 후 퇴원한 환자는

1517명이다. 

특히 뉴욕시에선 사망자들을

안치하는 영안실 수용력이 한계

치를 앞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

다. 

미국 전체로 봐도 코로나19는

폭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8905명, 사망자는 1037명이다.

angela0204@news1.kr"코로나

19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찾는 것은 긴급

한 공중보건의 우선순위"라며 "

기록적인 속도로 시작된 이번 임

상시험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

pbj@news1.kr

누적 확진 3만7258명·사망 385명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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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미국 코로나19 

치명률, 2~3주 뒤 정점"

(서울=뉴스1) 이원준기자  = 부

활절인 4월12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터 미국을 정상화하겠다는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달

리, 인명피해는 이 시기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

면 미국 플로리다대의 아이라 론

지니 교수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

산 추세를 분석, 향후 2~3주 뒤에

치명률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

고 예측했다. 감염병 전문가인

그는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협

업하고 있다.  

론지니 교수는 "미국에선 앞으

로 2-3주 안에 치명률이 최고조

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

망자 수가 현재의 2배까지 급등

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또한 "외출금지 같은 봉

쇄조치가 유지되고 임시 보호시

설도 계속 운영돼야 한다"며 "그

래야 취약계층을 계속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

르면 이날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5000명, 사망자는

940명을 넘어섰다. 치명률은 약

1.4% 정도다.

론지니 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반박한 것

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부

활절까지 이 나라 문을 열고 싶다

. 어서 시작하고 싶어 몸이 근질

거리는 상태"라고 언급하며 코로

나19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

민은 정력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

다. 그들은 집이나 아파트, 일정

한 공간에 갇혀 있길 원하지 않는

다"고도 했다.

wonjun44@news1.kr

"가장 큰 피해 발생할 것" 트럼프에 경고

의료진이 쓸 마스크도 부족한 상황

의료장비 부족에도 진찰 강권, 사지로 몰아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미국 정부 지침이 시

시각각 바뀌고 있어 의료진들이 현

장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뉴스1 취재 결과, 미국 질병통

제예방센터(CDC) 지침이 몇 시간마

다 바뀌고 있는(change every few

hours) 데다, CDC와 국제보건기구

(WHO), 현장 지침이 제각각이라 병

원 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미국 워싱턴과 시애틀에서 근무

중인 복수의 의료진에 따르면 전날

진단 키트가 부족해 코로나19 검사

를 중단했는데, 같은 날 상급기관에

서 외래병동에서 인플루엔자와 바이

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검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를 두고 진단키트 부족 등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

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야 할 리더십(정부)이 혼란을 겪

고 있는 것 같다. 현장은 말그대로 카

오스"라고 전했다.   

의료진들의 가장 큰 불만은 CDC

가 이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

고 있다는 점이다. CDC는 지난 7일

부터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코로나19

에 노출된 의사라도, 마스크를 쓴 상

태에서 감염자와 짧게 접촉했으면

자가격리 없이 정상근무하도록 했다

. 

이전까지는 환자와 접촉 후 증상

이 없더라도 14일동안 자택에서 격

리됐으나 의료진 부족 때문에 감염

위험자도 근무하도록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 전문가는 "CDC는

당초 에어로졸(공기에 떠다니는 고

체 또는 액체 미립자) 감염 가능성을

인정했었다. 그러다가 의료진이 부

족해지자 관련 규정을 완화해 의사

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

했다.

게다가 CDC는 수술용이나 N95

마스크가 없더라도 손수건이나 스카

프로 가리고 진료를 보도록 했다. 

CDC는 관련 지침(Strategies for

Optimizing the Supply of Face-

masks)에서 현 상황을 마스크 재고

가 심각하게 부족한 '위기 수용 전략

'을 써야할 시점으로 규정하고, 의료

진 마스크 사용을 하루 한 개로 제한

했다.

WHO 권고대로라면, 의료진은 의

심 환자들과의 접촉으로 명백한 오

염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선 마스크

를 8시간 이상 착용해선 안 된다. 

문제는 의료진 감염이 속출하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 인력이 없어 중

증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커지고, 의사들이 감염자가 아닌 사

람들과 접촉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지침이 향후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

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천명씩 폭증하고

있다. 23일 오후(한국시간) 기준 미

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5060명

에 달한다. 중국(8만1093명)과 이탈

리아(5만9138명)에 이어 세계 3위다.

angela0204@news1

의사들 이중고, 오락가락 정책 의료장비 부족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웨스트민스터 캐롤 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에서 던 카노바 외래환자 상처 관리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샘플을 채취한 후 보호 장갑을
벗고 있다.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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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서혜림

기자     = 경영권 분쟁을 거듭하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KCGI·

반도건설·조현아 전 부사장 연합

간 승부가 27일 한진칼 주총에서 갈

린다.

현재까지 분위기만 놓고 보면 조

원태 회장측이 유리하다. 반도건설

이 올해 1월 한진칼 지분매입 목적

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꾼

것을 놓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원에 가려달라는 취지로

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은 보유 지분

8.25% 중 5%만 이번 한진칼 주총에

서 행사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한 의

결권 기준 지분율은 조원태 회장 측

37.15%, 3자 연합 28.7%다.

◇조원태 회장 승기 잡았지만 "장

기전 불가피"

한진칼 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지분은 조원태 회장이 앞선

다. 다른 주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조원태 회

장 재신임 권고를 내린 만큼 예상외

의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장

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 초에도 한진그룹 지주

사인 한진칼 주식을 꾸준히 매입한

조현아 3자 연합은 지분율을

40.12%(3월 19일 공시 기준)까지 늘

렸다. 이에 대항하는 조원태 회장 측

우호지분은 델타항공 등을 포함해

40.23%다.

지분율 격차가 거의 없는 상태로

조원태 회장이 이달 한진칼 주총에

서 승리하더라도 언제든지 경영권

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태다.

◇조원태vs조현아…각종 변수에

시끌시끌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으

로 이어질 경우 눈여겨볼 부분은 결

속력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KCGI와 반도건설과 연합을 맺었

고 조원태 회장은 델타항공을 우군

으로 두고 있다.

3자 연합의 약점은 명분이다.

KCGI는 총수 일가 갑질 논란을 기

회 삼아 오너 리스크 해소와 지배구

조 개선을 명분으로 경영권을 위협

해왔다. 그런데 손을 잡은 쪽은 갑질

중심에 섰던 조 전 부사장이다. 앞뒤

가 다른 선택에 한진칼 공격은 거세

졌고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현 경영

진을 중심으로 결속하는 계기가 됐

다.

더욱이 자금력이 부족한 조 전 부

사장 지분율은 그대로인 반면

KCGI, 반도건설은 한진칼 주식 매

입을 계속하며 3자 연합간 힘의 균

형도 맞지 않는 모습이다. 3자 연합

은 5년 계약으로 묶여있지만 위약금

을 감수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서로

등을 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

다. 각자의 노림수로 묶인 느슨한 관

계에서 적절한 도움이 없다면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어서다.

조원태 회장도 안심할 상황은 아

니다. 우군인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

분을 늘리며 지원에 나섰지만 사업

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 대한항

공과 조인트 벤처로 묶인 델타항공

도움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면 사업

부문에서 반대급부를 내놔야 할 수

도 있다.

◇반도건설 공시법 위반 논란은

진행 중…3자 연합에 암초

또 다른 변수는 반도건설의 공시

법 위반 논란이다. 공시법 위반 혐의

가 완전히 인정된 건 아니지만 법원

이 "반도건설 측이 지난해 12월 16일

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

로 판결을 내렸다.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매입 목

적 변경공시를 놓고 의결권 행사 여

부가 가능한지 시시비비를 가려달

라고 제기한 청구에서 법원은 한진

그룹 손을 들어줬다.  권홍사 회장이

조원태 회장에게 임원 선임을 마지

막으로 요구한 지난해 12월16일부

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

유하게 됐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5

일 이내에 보유목적 변경을 하지 않

은 것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반도건설의 공

시법 위반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점에서 향후 양측 경영권 분쟁

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진그

룹은 최근 3자 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상태다.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 논란이 계속되면 표면적

으로 한진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이

유로 연대를 구성한 3자 연합 도덕

성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haezung2212@news1.kr

조원태vs조현아 연합 승부 초읽기…경영권 분쟁 관전 포인트
조원태 회장 27일 한진칼 주총 승기 잡아

캐스팅 보트 국민연금의 선택이 승부 가를 듯 

국민연금 조원태 지지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로 꼽혔던 국민연금이 26일

회의를 열고 한진가(家) 장남인 조

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

줬다. 이로써 경영권 분쟁의 승자

는 조 회장으로 사실상 일단락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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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서혜림

홍규빈 기자  = 4·15 총선 비례대

표 의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더

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간 범여

권 대립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우리의 우당(友黨)은

시민당'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열

린민주당 역시 '진짜 민주당'을 표

방하며 여권 지지자 표심을 공략 중

이다.

특히 실제 조사 결과 열린민주당

이 비례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상당 부분 잠식하는 것으로 확인되

며 한껏 긴장하는 모습이다.

전날 열린민주당을 향해 '참칭' 직

격탄을 날린 이 대표는 26일 오후 국

회에서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만나 "시민당은 민주당 당원들이 선

택한 유일한 선거연합"이라며 "일

부 탈당하거나 공천 부적격으로 탈

락한 분들이 민주당 이름을 사칭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바람에 여러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다시 비난

했다.

그는 "민주당은 시민당을 '형제정

당'으로 생각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시민당을 지원하겠

다"고 강조했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후보 등록

후 한솥밥을 먹었던 김의겸 전 청와

대 대변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

기강비서관이 열린민주당 비례대

표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해 "선배들

이 더 고민해봐야 한다"며 "진보·

개혁 세력의 힘이 하나로 모여야 한

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김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자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탈락한 인사

들이 열린민주당 간판으로 나서 친

정부 메시지를 내놓는 것에 불쾌감

을 드러내는 기류가 강하다.

열린민주당이 최 전 청와대 비서

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

을 내세워 '친조국' 색채를 드러내

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호

명하는 것도 선거에 바람직하지 않

다고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열린민주당 쪽은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국 프레임'을 다

시 들고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조 전 장관 본인도 원치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리얼미터의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조사(tbs 의뢰·23∼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8명 조

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열린민주

당은 지지율 11.6%를 기록했고 시

민당은 28.9%였다.

지난주 조사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기

록한 38.0%의 지지

율이 이번주에는 열

린민주당과 시민당

으로 쪼개지면서,

열린민주당이 민주

당 지지층 '파이'를

일정 부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

게 "과거 민주당 지지자 중 3분의 1

정도가 정의당에 교차 투표하는 경

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열린민주당

쪽으로 많이 옮겨간 게 아닌가 싶다

"며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의 선명

성 등이 자신의 기준에 맞다고 생각

하는 지지자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

다.

민주당은 시민당과의 '연합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면 열린민

주당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결국에

는 시민당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

망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열린민주당이

시민당보다 먼저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그쪽을 우리 연합정당

으로 생각하는 지지자가 많다"며 "

홍보에 나서면 차차 시민당으로 돌

아올 것이다. 결국 열린민주당 지지

열린민주당 정봉주·김의겸 등에 불쾌감…'친조국' 표방도 우려

범여권 주목도 상승·선거 후 연대 가능성은 '나쁠 것 없다' 분석

민주, 열린민주 '의외의 약진'에 긴장…"비례투표는 시민당에"

율은 5∼6%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

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시민당을 '

아군', 열린민주당을 '적'으로 본다

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일각에서는 열린민주당과 시민당

의 경쟁구도가 꼭 나쁘지만은 않다

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열린민주

당과 시민당이 주목을 받으면서 미

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관

심이 떨어진 측면도 있다"며 "범여

권이 이슈를 모두 차지하게 된 효과

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목도가 커져 범여권 전체 파이

가 늘어나고 열린민주당도 상당한

의석을 확보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범여권 의석이 늘어나

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양

측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할 것이

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수처)장 임명 등 교섭단체별 몫이

정해져 있는 사안에서 민주당 이외

의 또 다른 범여권 교섭단체가 생기

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전날 마지막 최고위를 열고 선거

대책위원회 체제로 완전 전환한 민

주당은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

주당.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

니다'를 슬로건으로 걸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시민당의

유사성을 최대한 강조하는 '쌍둥이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역구는 더불어민주

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이렇

게 아주 단순한 슬로건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지지율 11.6%로 진입…민주당 지지층 표 분산 양상

통합당, 삼고초려

끝 김종인 영입…"

선거대책 총괄역"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여야의 비례정당 지지도가 접전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더

불어시민당이 28.9%,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8.0%로 단 0.9%p(포인트)차 초박

빙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8명를 대상으

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2020년 3월 4주차 주중 잠

정집계에 따르면, 더불어시민당 지지도는 28.9%

로 전주 대비 9.1%p 빠졌다. 미래한국당은 28.0%

로 같은기간 1.4%p 내려갔다. 두 비례정당간 지지

도 차이가 1%p도 나지 않는 접전 양상으로 펼쳐

지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

(53.7%, 5.1%p↓)과 60세 이상(34.9%, 4.3%p↓)에

서 하락을 주도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또다른 변수는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

등이 만든 열린민주당이다. 더불어시민당과 '친

문'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열린민주당 지지

도는 11.6%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보면, 더불어시민당과 열

린민주당으로 표가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민

주당 지지층의 58.4%는 더불어시민당에, 23.0%는

열린민주당에 지지를 보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의당에 표를 주겠다는 비율은 3.8%로 나타났다

.

처음 이름을 올린 열린민주당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권역별로 광주·전라(16.2%), 경기·

인천(14.3%), 대전·세종·충청(13.5%), 서울

(10.8%), 부산·울산·경남(7.4%) 순으로 지지도

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23.4%)에

서 2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온 반면, 30대에선

10.3%, 20대에선 3.9%에 그쳤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18.5%, 중도층에서 12.0%의 지지율을

보였다. 보수층에선 5.5%로 집계됐다. 

비례정당 지지도는 열린민주당에 이어 정의당

5.4%(0.6%p↓),  국민의당 4.9%(1.2%p↓), 친박

신당 2.7%(0.5%p↑), 민생당 2.4%(0.4%p↑), 공

화당 2.0%(0.2%p↑), 민중당 1.3%(0.1%p↓) 순으

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전주대비 0.4%p 증가한

10.5%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무선 전화면접

(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

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

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

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

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

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에서 ±2.5%p이다. 응답률은 5.3%. 자세한 내용

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

조하면 된다.   seeit@news1.kr

더불어시민당 28.9% vs 미래한국당 28.0%…0.9%p차 접전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

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대 총

선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을

총괄한다. 황교안 통합당 대

표도 김 전 대표에 총선 전반

에 대한 업무를 일임했다. 김

전 대표는 오는 29일부터 공식

활동한다.

박형준·신세돈 통합당 공

동선대위원장은 26일 오전 국

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김 전

대표가 통합당 선대위에 합류

하기로 결정했다"며 "선거대

책에 관한 총괄 역할을 하기

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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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적부조 해당 수혜 항목

1999년부터 시행되었던 정부보조 혜택불

가 목록은:

1) 연방생활보조금(SSI)

2) 현금 지원, 연방빈곤가정 임시 지원

(TANF)

3) 극빈층 보조(State and Local Gen-

eral Assistance)

4) 장기 보호 시설 혜택(Benefits re-

ceived for long-term institutionalization)

시행이전에는 위의 네가지 혜택만을 문

제삼았으나, 2020년 2월24일 시행일 이후에

는 위의 항목을 포함하여 아래의 비-현금

성 정부혜택 전체 아홉 (9)개 항목이 공적

부조로 고려된다. 아래의 것을 시행일 이전

에 받은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시행일

이후에는 “3년을 거슬러 6개월이상”을

받았다면 영주권 취득 거부사유가 될수있

다.

5) Medicaid

6) SNAP or Food Stamps

7)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8)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

sistance

9) Public Housing (정부주택보조)

따라서, 현금성 보조는 물론이고, 현재

비-현금성 보조 (5번부터 9번까지)를 6개

월이상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영주권신청

이 기각될수 있다.

IV. 시행 시점

2020년 2월24일부터 신청하는 모든 영주

권자와 상기 신청자에게 해당되며, 정확한

적용시점은 “신청일” (우편소인이 2월24

일 이후로 찍혀있는) 이고, 영주권 최종승

인이 되는 “인터뷰” 시점은 아니다.  

V. I-944 양식 상설

아주 포괄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

는 I-944양식은 총 18 페이지 분량이고, 간

략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1) 수입 (주-신청인과 모든 가족 구성원)

소득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세금보고서

사본이면 충분하였으나, 사본이 아닌

“IRS TRANSCRIPT” (US 연방세무국

에 직접연락하여 받아야 함) 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세금 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외 세금보고서 또한 요구하며, 적절한 세

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

보고를 안한 사유와 연간수입을 입증하는

내역서와 증빙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2) 자산 (주-신청인과 모든 가족 구성원) 

자산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 본인과 가

족이 12개월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의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미국내와 해외

자산도 당연히 포함된다. 은행 계좌 (신청

전 최소 12개월 동안의 내역서이며, 짧은 기

간에 예치된 금액은 설명이 요구), 연금, 주

식구좌, 채권(현금 가치), CD, 은퇴연금, 교

육연금, 부동산 소유 입증서 등이다.

3) 부채 (주-신청인)

모기지, 자동차 론, 크레딧 카드, 학자금

대출, 미납 세금, 저당권, 개인대출 액수를

기입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4) 신용기록서 (주-신청인)

3대 크레딧 조사기관으로 발급받은 “크

레딧 리포트”를 첨부해야 하며, 크레딧 리

포트 (CREDIT REPORT)가 없거나 크레

딧 점수가 낮은 경우 그에 대한 상세한 설

명을 하여야 한다. 그 외에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파산한적이 있는지 여부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건강보험 (주-신청인)

현재 건강 보험이 있다면 건강 보험 시작

일과 종료일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야 한다. 또한 세금 크레딧 (PREMIUM or

ADVANCED PREMIUM TAX

CREDIT)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알려야

한다.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 가입 예정인

지 혹은 예상되는 의료비용을 어떻게 지불

할지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6) 정부 보조 혜택 (주-신청인과 모든 가

족 구성원)

정부 보조 혜택에 대한 신청 혹은 승인되

었던 이력이 있는지를 답해야한다. 

[위의공적부조 해당 수혜 항목 III항 참

조]

7) 교육정도와 취업 능력과 자격증 유무

취업 이민 (I-140) 카테고리로 이미 승인

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가족초청

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받

았던 기록과 증빙 서류, 자격증 (Certifi-

cate)을 제출해야 한다. 영어 외에 다른 언

어로 이수한 교육과정 증명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장 그리고 대학/원 졸업증명등 학위증이 필

요하다. 

(다음호에 계속)

김성군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781-438-6170

http://songkkimlaw.com/

 

공적부조 (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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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를 끈

다. 특히 그것이 아는 사람이거나 유명인

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은 작고

했지만 한 때 웃음 박사로 한국에서 꽤나

유명했던 황수관 박사의 이야기다. 우연

히 돌린 텔레비전 채널에서 그분이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머

니의 사랑에 관한 것이었는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에 관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둘

다에 관한 것이었는지는 잊어버렸다. 아

무튼 그분 가족은 히로시마 근처에 살았

다. 어느 날 폭탄이 떨어지자 아버지는 빨

리 따라오라며 만삭인 어머니와 4살, 2살

어린아이를 뒤에 남긴 채 홀로 도망을 갔

다. 다시는 가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아버

지는 통렬히 반성했다. 가족은 귀국을 했

고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피란길에 올랐다

. 포탄이 떨어지자 엄마는 몸을 던져 아이

들을 품었지만 아버지는 혼자 도랑 속에

몸을 숨겼다. 몸이 약했던 황 박사가 홍역

으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자 아버지는

아이를 묻을 구덩이를 파고 있었지만, 엄

마는 아이를 안은 채 자신의 입으로 얼굴

의 고름을 닦아냈다. 이야기를 하던 황수

관 박사도, 같이 나온 패널들도, 프로그램

을 보던 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아

직도 그 프로그램을 또렷이 기억하는 이

유이기도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

운 단어’란 제목을 단 프로그램이었다. 

세계 백여 개국의 4만 명에게 설문조사

를 한 결과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꼽힌 단

어가 바로 ‘엄마’였다고 한다. 그러니

나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의 아버지인 요

셉보다 훨씬 더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 것

도 충분히 이해한다. 엄마가 없고서야 내

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엄마’라는 단

어는 차마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포

근함, 아련함, 평안, 안심, 그리움을 내포

한다. 우리에게 엄마는 모든 것이다.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아버지도 있

기는 하다. 가시고기란 물고기 말이다. 알

을 낳은 후 미련 없이 사라진 어미를 대신

하여 아비는 그때부터 생명이 다할 때까

지 알을 책임진다. 침입자로부터 알을 지

키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지느러미로

끝없이 부채질을 하며, 알이 부화하면 둥

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다가

자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면 기력이 다

한 아비는 마침내 숨을 거둔다. 슬프게도

이런 부성애는 인간이 아니라 물고기에게

만 있나보다.

나의 엄마는 이제 아흔이시다. 살아계

시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큰 병 없이 복지

관에 매일 출퇴근 하시는 것이 고맙고, 전

화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받아주시는

어머니가 나는 너무나 고맙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90이시라는 말

을 할 때 잠깐 나는 객관적이 된다. 아, 내

어머니도 이제는 정말 노인이시구나. 동

생이 가끔 보내주는 엄마의 사진을 보면

이제는 영락없는 호호 할머니이시다. 그

런 엄마의 사진을 보면 가슴이 무거워지

고 서글픔이 엄습한다. 멀리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이 그저 그리워하기만 하는

내 처지가 한스러워 슬픔이 배가된다. 그

렇지만 전화를 할 땐 본능적으로 그냥 엄

마가 되신다. 나의 응석을 받아주시고, 언

제나 내 안위를 걱정해주시는 한결같은

엄마로 돌아오신다. 

나에게 엄마는 나이가 없는 존재이시다

. 50이었을 때도, 70이었을 때도, 80이었을

때도, 그리고 90이 되신 지금도 엄마는 언

제나 내 기억속의 첫 번째 이미지에 멈춰

계신다. 그건 아마도 40대 때의 엄마가 아

닌가 싶다. 멀고 먼 8천마일 태평양을 건

너 수화기에서 전해지는 엄마의 잔소리들

, 밥 굶지 말고 다녀라, 운전 조심해라. 한

때는 잔소리로만 여겨졌던 귀에 익은 엄

마의 변함없는 레퍼토리. 이제 나는 엄마

의 ‘잔소리’가 그리운 나이가 되었다.

나 역시도 엄마에게 잔소리에 지나지 않

을 안부 전화를 한다. 엄마, 식사 거르지 마

세요, 천천히 다니세요, 늘 즐거운 마음으

로 지내세요. 오늘도 나는 그리운 잔소리

를 주고받으려는 기대감으로 엄마에게 전

화를 한다.   

[ 오르고의 횡설수설 10 ] 올댓보스톤 교육컨설턴트, orugo4u@gmail.com

가장 아름다운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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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3월 29일 - 4월 4일

●운수:조금 부족하고 더디게 하는 것같이 보여도 너무 몰아

붙이지 마세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금전: 얼마나 느긋하게 잘 참아내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이득의 차이가 클 것입

니다. ●애정: 어찌 보면 자잘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일상을 챙겨주는 마음에

서 서로간의 정이 더 돈독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30, 4일 길일. 29, 31일 주의.

쥐띠 |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운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건강

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금전적으로 골치

아프게 했던 일들이 해결됩니다.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편히 잠잘 수 있을 것

입니다. ●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집안 분위

기가 따뜻해지니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31, 3일 길일. 29, 1일 주의.

소띠 | 홀가분한 마음으로

●운수: 환한 햇살이 나에게 비춰주니 밝고 희망적인 에너지

가 넘칩니다.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근심 걱정에서도 벗어납니다

.●금전: 그동안 애쓴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줄만한 좋은 결과가 따라

줄 것이다. ● 애정: 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상대가 나타

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9, 2일 길일. 31, 3일 주의.

토끼띠 |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

●운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

고 추진하세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이라도 도전해야 후회

가 없습니다. ●금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조금씩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애정: 마음이 가다가도 자꾸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상

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 4일 길일. 30, 2일 주의.

범띠 | 희망의 끈을

● 운수: 자신의 몸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건

강해야 마음의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 금전: 욕심만으로 무리하

게 목표를 잡았다가는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집

중해야 합니다. ● 애정: 마음이 편치 않으니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

게 용서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가족의 허물은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30, 3일 길일. 1, 4일 주의. 

용띠 |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 운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필요를 느끼면 다른

사람에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나서서 일을 만드세요. ●

금전: 급히 서둘러 일처리를 하려고 하면 도리어 득보다는 실이 많아집니다. ● 애

정: 자기 스스로 변화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

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31, 4일 길일. 30, 2일 주의.

뱀띠 |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 운수: 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생겨도 좌절하지 마세요.

현재의 난관을 새로운 뭔가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자극제로 여

겨야 하겠습니다. ● 금전: 무엇이든지 새로이 얻고자 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 쓰도록 하세요. ● 애정: 있는 그대로 믿어주지 못하는

것이 슬픈 일이지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9, 1일 길일. 31, 3일 주의.

말띠 | 자극제로 여겨야

●운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잘 알고 있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

입니다. ●금전: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

다.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 소득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애정: 애정이 더

욱 돈독해집니다. 연인과 달콤한 사랑을 나누기에 좋을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9, 2일 길일. 1, 4일 주의.

양띠 |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여야

●운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것 같아 애쓴 보람도 없고

기운이 빠지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금전: 바라는 만

큼의 수입이 아니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재물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지

만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애정: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30, 4일 길일. 31, 3일 주의.

닭띠 |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수: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

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전: 매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런 저

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애정: 한번 꼬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

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0, 3일 길일. 1, 2일 주의.

원숭이띠 | 생각을 바꿔서 보면

● 운수: 남에게 좋은 것이라도 자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은 따로 있으니 다시 찾아보세요

. ● 금전: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얻는 것

이 늘어날 것입니다. ● 애정: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다보니 결정을 내리지 못하

고 있습니다. 강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는 격이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0, 3일 길일. 29, 4일 주의.

개띠 |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 운수: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일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신경 쓴 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줄 것입니다. ● 금전: 남을 믿고 맡

기기에는 그리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수익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이해하는 시선으로 보면 걸리던 것이 다 사라집니

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 상대에 대해 품는 마음도 관대해지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9, 4일 길일. 30, 2일 주의.

돼지띠 | 이해하는 시선으로

문화/칼럼

2. 벌들과 사랑에 빠지다.

1) 벌들은 겨울을 어떻게 나나?

앞에 쓴 것처럼 첫 해 겨울에는 벌들을

다 죽였다. 추위도 아니고, 먹이가 없어서

도 아니고, 병충해로 죽은 것도 아니고, 습

해서 죽은 것도 아니다. 설탕물 때문에 죽

은 것으로 생각한다. 설탕물을 겨울에 먹으

면 배탈이 나서 죽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왜 죽었는지 몰랐다. 그 해 겨울

이 유난히 추웠고, 많은 벌들이 죽은 것으

로 통계가 나왔다. 그래서 추워서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곤 공부를 한 후에 잘

못을 알게 되었다. 하여튼 죽은 벌들을 보

고 얼마나 미안하고 낙망이 되던지.

하여튼 2017년 겨울에 벌들을 모두 죽인

저로서는 2018년 겨울이 다가오는 것은 정

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압박이었

다. 왜냐하면 벌써 벌들과 정이 들었기 때

문이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 그 이상이었다. 그나마 한 가지 위로

는 두 무리였던 벌들이 네 무리가 되었다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다. 그래서 네 무리 중

에 두 무리만 살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네 무리로 늘어난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

면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약한 무리는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였다. 세 무리는 모든 것이 다 넉넉했다.

벌의 수와 먹을 양식 등등. 그러나 한 무리

는 너무 약했다. 그래서 꿀도 많이 넣어주

었다. 네 무리가 될 때, 마지막에 만들어진

네 번째 무리는 아들이 땅에 있는 여왕벌을

발견하고 그 여왕벌을 위해서 벌통과 벌집

을 만들고, 벌들을 옮겨서 만들었다. 땅에

떨어져 있던 여왕벌이라서 뭔가 문제가 있

겠거니 했더니 역시 계속 빌빌 거렸다. 아

들과 상의를 하였다. 내가 공부하고 알아본

바로는 약한 무리는 죽는다고 말했더니 약

한 무리를 없애자고 한다. 즉 약한 무리를

강한 무리와 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려면

여왕벌을 없애야 한다. 그 여왕벌이 너무

불쌍했다. 몸이 약한 여왕벌. 자신의 무리

를 위하여 헌신한 여왕벌을 없앤다는 것이

못내 못마땅했다. 결정을 못하여 시간을 보

내다 겨울이 다가왔다. 아들은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는 약한 무리를 살리기로 하였

다. 온갖 지극 정성을 다하여 돌봐줬다. 결

론은 다 죽었다. 벌통 밑에 따듯하게 하는

발열 팩도 붙이고, 수시로 필요한 것이 없

는지 벌통을 열어봤다. 내 생각에는 벌통만

열어보지 않았으면 아마 벌들이 살았을 지

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 미안하

다 벌들아. 아들 말만 들었어도, 여왕벌 하

나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았을 텐데.

벌들은 동면하는 온도와 활동하는 온도

가 있다. 다음은 벌들이 온도에 따라 하는

일을 적었다.

① ~ 44oF(7oC) ~ ② ~ 55oF(14oC) ~ ③

~ 93oF(33oC) ~ ④

① 동면하는 온도. 모든 활동을 멈춘다.

이 때 밖으로 나오면 날면서도 몸이 굳어서

결국 죽는다.

② 벌통 안에서만 활동하는 온도. 이때

도 밖에 나오면 얼어 죽는다.

③ 벌통 밖으로 나와서 꽃 꿀을 채취하

고 꽃들의 수분을 돕는 온도.

④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애쓰기 시작하

는 온도

여왕벌은 온도 ±93oF(33oC)의 환경에

서 산다.

① 겨울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 벌들이

여왕벌 주변에 있고, 나이순으로 바깥에 있

다. 바깥으로 밀릴수록 춥다. 여왕벌이 생

존하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벌들은 몸을

떤다. 마치 우리가 추울 때 손을 비비듯이

벌들은 배를 비벼 온도를 낸다고 한다. 기

진해서 죽을 때까지 몸을 떨어서 온도를 높

이고 자신은 죽어간다. 먹는 것도 별로 없

다. 평상시 먹는 양의 1/10 정도만 먹는다.

이들의 모양은 내가 관측한 바로는, 비행접

시(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

인비행물체)처럼 생겼다. 가운데는 공처럼

동그랗게 두툼하고 그 속에 여왕벌이 있으

며, 바깥쪽은 얇은 접시 모양이다. 

② 벌통 안에 있으면서 봄, 겨울철 준비

를  한 다 . 뉴 잉 글 랜 드  지 역 에 서 는

50oF(10oC)에도 벌들이 나온다.

③ 벌들이 수확하고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때이다. 가장 활발한 시기이다.

④ 온도를 낮추지 못하면 바깥에 나와

있거나, 집을 따로 만들어서 도망가기도 한

다.

겨울을 나기 위하여 벌들에게 먹이도 준

다, 화분 떡과 설탕반죽을 준다. 자신들이

비축한 꿀과 화분이 모자라면 이것을 먹고

겨울을 난다. 꿀과 화분이 충분하면 벌들은

인간이 준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좌충우돌 얼떠리우스의 어리바리 (실패한) 꿀벌 이야기(5)
뉴햄프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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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2/1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센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유 퀴즈 온 더 블럭'

이 tvN 대표 제작진을 만난

다. 

25일 방송되는 tvN '유 퀴

즈 온 더 블럭'(연출 김민석)

은 방송국 사람들과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인생 이야기

를 나누는 방송국 특집 2탄

이 이어진다. 지난 시즌 방송

의 메카 상암동에서 자기님

들을 만나 '리얼 방송국 이야

기'를 선보이며 호응을 얻었

던 방송국 특집의 2탄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방송에는 '더 지니어

스', '소사이어티 게임', '대탈

출' 등 심리 두뇌 예능의 1인

자 정종연PD부터 '삼시세끼

' 시리즈, '응답하라' 시리즈

등에 참여한 화려한 미다스

의 손 김대주 작가와 김란주

작가, 목요일 밤 9시를 책임

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신드롬을 일으켰던 '응답하

라' 시리즈의 신원호PD, 그

리고 예능의 전설이자 현재

tvN을 책임지고 있는 이명

한 CJ ENM 미디어콘텐츠

본부장이 유퀴저로 출연한

다. 이들은 어디서도 밝힌 적

없었던 속마음은 물론, '큰

자기' 유재석과의 특별한 인

연, 내 인생의 OST 등을 공

개하며 풍성한 볼거리를 책

임질 전망이다.

정종연PD는 최고의 스케

일을 자랑하는 '대탈출' 세트

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출연진이 잘못된

방향으로 문제를 풀 때 느낀

솔직한 심정을 밝혀 웃음을

자아낸다. 김대주 작가와 김

란주 작가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신입 시절을 공유한

다. 특히 김란주 작가는 조세

호의 성공을 위해 진심 어린

(?) 선물을 전했다고 해 궁금

증이 증폭된다. 이어 신원호

PD는 '응답하라 1997'로 드

라마 연출을 본격적으로 시

작하게 된 계기와 유재석과

함께 작업했던 과거 에피소

드를 밝힌다. 이명한 본부장

이 직접 평가한 '유 퀴즈 온

더 블럭'도 예고되며 꽉 찬

시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ichi@news1.kr

'유퀴즈' 방송국 특집 '응답' 신원호PD→'대탈출' PD 만난다

"다들 보고 싶네요"…이효리, 반려견과 함께한 근황 공개
(서울=뉴스1스타) 이지현 기

자 = 가수 이효리가 근황을 공

개했다.

이효리는 25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다들

보고 싶네요~"라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효리는 반

려견을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

었다. 소소한 일상이지만 보기

만 해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

진에 네티즌들은 "보고 싶어요

", "아름다워요", "언제나 멋지

다", "소식 궁금했어요" 등 뜨거

운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효리와 함께 걸그룹

핑클 멤버로 활동했던 성유리

는 "나도 보고 싶어유"라고 댓

글을 남겼고, 옥주현 역시 "보

면 되지"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

lll@news1.kr

12/6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2/21

Tutti spa 보스톤 4곳 매장, 체스넛힐,커플리 ,노쇼,벌링턴에서 

네일 테크니션을 구합니다

T. 617-77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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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직 대통령 이야기이다. 수많은 악

수에 손이 무척 아팠다고 했다. 그가 한창일

적에 사진이 있다. 악수를 청하는 상대방에

게, 손을 감추는 광경이었다. 열렬한 팬이었

던 상대방 아주머니는 무척 무안했을터. 손

한번 잡아봐야 겠다는 욕심은 말릴 수없다.

나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반가운 분을 만

나면, 손 한번 잡아 봅시다 라고 요구아닌 요

구를 한다. 악수 한번 하자는 말이다. 악수만

하는 건 아닐테니, 몇마디 인사말도 오고 간

다. 악수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동창회 모

임때일 수도 있다. 마주 잡는 손은 오랫만이

라 반가워 힘차고,  흔들리는 팔엔 힘이 넘쳐

즐거운 거다. ‘어이, 많이 늙었네.’ ‘사돈

남 말하네.’ 악수하며 오가는 인사말이다. 

주먹 악수도 있다. 몇년전 오마바 대통령

이 하던 그 인사법을 말한다. 그저 눈인사만

하기엔 뭔가 섭섭할테니, 상당히 주먹악수

는 그럴듯 하다. 하이파이브도 있고, 포옹도

있다. 이젠 주먹치기/악수 (Fist Pump)보다

는 팔꿈치 치기 (Elbow pump) 가 필요할수

도 있겠다. 하지만 왠지 가벼워 보인다. 그럴

적에, 나이드신 분들께 그럴 수도 없다. 깊히

머리숙여 인사하는 방법이 제일 일것인가? 

= 어느 시인은 악수를 통해 감도를 측정

하고, 성격과 마음까지도 읽는다 했다.  피부

접촉의 사회적 의미라 이름 붙여야 겠다. 한

편 인사법엔 어깨를 두드리는 것도 있다. 연

장자가 나이 낮은이에게 주로 한다. 덕담이

아울러 가기도 한다. 김종삼 시인이다. 시인

이 말한 할머니와 소와 악수는 애잔하다. 소

목덜미에 할머니가 손을 얹었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김종삼, 묵화)

내가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악수를 나눈다

음이다. 왜 손이 그렇게 차가우냐? 내 오른

손은 무척 차갑다. 왼손과 다른데, 그대의 찬

손 된거다. 하긴 요샌 악수도 제대로 할 수없

다. 피차 찜찜할테니 말이다. 악수 반갑게 할

수있는 날을 기다린다.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갈

라디아서 2:9)

한담객설閑談客說: 악수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감사를 깊이 생각하며...

736회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라고 모두가 겪는

일이라고 위로하면 괜찮을까. 아니다, 어떻

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지금에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

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은 특별히 없

다. 그저 서로 개인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모임을 줄이는 방법이 최우선이다. 아침·

저녁으로 미국뉴스와 한국뉴스를 번갈아 보

고 있지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암

담한 현실에 처한 다급한 모습들뿐이다. 코

로나19와 싸우는 환자도 환자거니와 최전방

에서 그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과 간호사

들의 모습은 더욱이 가슴 아프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환자가 4만 명을 넘어섰다고 CNN

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날 오전(미 동부시간) 미국의 코로나19 환

자 수를 최소 4만69명으로 집계했다. 사망자

는 472명으로 통계가 잡혔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이날 오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4만961명으로 집계했다. 존스홉킨스대

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이탈리아

에 이어 코로나19 환자가 세 번째로 많은 국

가가 됐다. 미국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검사

를 대폭 확대하면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 스몰 비지니스를 하는 한

인들 가정이 걱정이다. 문을 닫아야 하는 형

편에 맞닥뜨렸으니 말이다. 물론, 직장을 다

니던 가정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으니 다행

이다. 어디 그뿐일까. 연세 드신 노인분들은

자식들과도 만남을 줄이게 되고, 한참 뛰어

놀 아이들도 학교가 휴교를 했으니 집안에

서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모든 일

상이 뒤죽박죽 혼돈의 시간을 맞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  많은 이들은 불

안감에 휩싸여 생활필수품을 챙기느라 '사

재기'가 되어버린 지금이다. 그 상황이 현실

이라는 것이 슬픈 일이다. 

바쁘게 움직일 때는 쉼이 필요하다고 생

각했었는데, 몇 날 며칠을 집에 있으려니 마

음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생길까 걱정이라

고 지인은 말해온다. 안개낀 새벽의 풍경처

럼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는 산길을 운전을

하고 가는 느낌이 든다. 불안과 초조 걱정과

염려의 반복된 생각들로 몸과 마음이 안정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럴 때 일수록 마

음과 몸을 달래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깊은

호흡으로 사람들과 마주하지 않을 만큼에서

의 산책이나 집 주변의 나무들과 함께 호흡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모두가 겪는

일이니 지헤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혼돈의 이 시기

에 무엇보다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친구와

친지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지금 우리의 앞도 알 수 없

지만, 지금 당장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이들과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위해

일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처

럼 갑작스러운 일들 앞에 너무도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피조물임을 또 고백하고 만다.

이런 모든 일들이 어찌 하루 아침에 만들어

졌을까. 우리 인간의 무책임하고 무질서한

행동이 부른 어리석은 모습인 게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점점 가속

도를 내며 우리의 일상과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겠는가. 이

제는 더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일임을 알

기에 이를 우리가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환경단체의 목소

리와 실천만으로는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

까닭이다. 누구를 위함이 아닌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렸다고 생각

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런 사고를 갖고 생활

에서 실천하는 삶만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편리하고

편안한 만큼의 잃어버리는 것과 그에 상응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

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극복하여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진 삶으로의 시작

이면 좋겠다. '평범한 일상'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또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서로 함께 마주할 수

있음이 또한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것이다. 손을 잡지 말아야 하

는, 밥을 마주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 '사회적

인 거리 두기'에 가슴은 참으로 아파져 온다

. 그것이 현실인 것이 더욱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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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Korea beat U.S in race to test
people for coronavirus”, 3월  19일
REUTERS의 Special Report이다. 한국의

보건당국은 구정 연휴 서울역에 20여개 제
약회사 대표를 집합시켜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코로나19 감염 진단키트를 즉시

만들라고 했으며, 제약회사들은 군대처럼
움직였다. 일주일 후 진단키트가 승인되었
고, 하루 수 천 명씩의 검사하는 한국의
‘Drive through’는 전 세계 언론의 헤드
라인을 장식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검사는
지연됐고, 혼돈스러웠다. 한국의 대담한 리
더십이 미국의 규칙(protocol)을 완패시킨
것이다. 미국은 물론 지금 세계는 한국의 의
료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긴급조치
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19 戰時, 어느 부동산사업가의 고백

한국은 미국을 어떻게 완패시켰나?

코로나19는 중국 북경, 청도 등의 한인 인구의

50% 이상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했다. 현재 미국의

우리 동포들도 단기적, 장기적 한국 복귀 고민에 빠

져 있다. 이런 위기에 한국 병원의 영수증 한 장이 화

제이다.

코로나19확진자가 공개한 영수증에 따르면 4인실

이상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최종 정산한 영수

증에 나온 진료비가 9,709,900원이다. 이 중 국민건강

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부담총액은 1,448,700

원인데, 기타 항목에 1,404,550원이 빠져서 환자는

44,150원을 냈지만, 그 돈도 44,150원도 다시 통장입금

처리, 최종 낸 돈은 0원이다.

반면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초 검진비를

무료로 했지만,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코로

나19 총 치료비용을 평균 2만 달러로 보고 있다. 어마

어마한 치료비 걱정에 테스트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 지금 우리 교포사회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

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될 경우, 엄청난 치료비 뿐 아

니라 환자가 급증하는 시점에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많은 동포들이 조

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코로나19대응시스템과 치료서비스가 세계에

서 가장 안전한 의료강국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 2관왕 '땅'을 만나다
젊은 시절에 미국 애리조나 투산에서 공부하고

사업하며 10여년 이민 생활을 하며 미국을 경험하였

다. 미국의 이민생활은 동포들의 애환을 몸소 느낀

10년 세월이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20년 넘게 부

동산 시공과 시행을 동시에 실행하며 건설현장을 누

비며 산전수전을 겪었다. 성공이 쉽지 않은 부동산

업계에서 나를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은 “디테일한

분석” 이다. 열정과 끈기, 신뢰와 가치를 기본으로

엄청난 분석의 시간이 나 자신과 투자자들에게 풍요

로운 수익과 자산을 가져다줬다.

부동산 성공의 알파와 오메가는 “땅”이다. 나

는 한국에서 가장 미래가치가 높은 땅을 “평택”이

라고 단언한다. 평택은 ‘세계 최대’란 수식어가 2

가지가 있다. 주한미군기지 통폐합, 미8군사령부 평

택 이전으로 총 부지면적 444만평, 여의도 면적의 5.5

배(3,626에이커), 총 수용시설 인원 최대 8만5천명의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된 평택 캠프 험프리

스, 그리고 15만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대한민

국 대표 글로벌기업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133조

투자), 세계 최대 규모(359만㎡, 축구장400개)의 산업

단지가 평택 땅에 건설되고 있다.

평택은 SRT고속철도를 타면 강남수서역 18분 만

에 평택 지제역에 도착한다. 평택미군기지IC 고속

도로 개통시, 1시간20분이면 인천공항에서 평택 험

프리스캠프에 도착한다.

무엇보다 국제도시 송도보다 규모가 더 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들어선다. 송도처럼 외국인전용

주택단지, 특화문화거리, 국제교류센터, 해외명문대

학교 등 평택에 건설되는 국제화도시 고덕은 평택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투자아이템에 올려놓았다.

좋은 땅을 위해서라면 땅 끝까지! 
달라스행 비행기 탑승!
평택중에서도 미래가치가 돋보이는 땅을 사기 위

해 100일 넘게 발품을 팔았다. 그러던 중 한국의 실리

콘밸리처럼 국립축산연구원 개발계획이 발표된 기

획재정부 땅(여의도의 1.5배), 바로 300m 옆 평택 팽

성읍이 내 가슴을 요동치게 했다.

생각하면 바로 행동으로, 땅 주인을 서치했더니

미국 댈러스에 있었다. 바로 전화했다. 땅을 팔겠냐

고 물었더니, OK싸인! 그 다음 날 나는 댈러스 비행

기를 탔다. 땅주인은 댈러스까지 온 나를 신기하게

보면서도 반가워했다. 커피를 마시며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한국에 전화해서 계약금을 송금

했다.

그리고 최고의 땅에 톱클래스의 집을 짓는 목표

를 세웠다. 그렇게 건설한 포레스트 하이츠의 1차 단

지는 80채 모두 완판 했다. 그런데 포레스트 하이츠

를 짓고 분양하는 동안, 나의 운명은 아메리카로 선

회하고 있었다. 

포레스트 하이츠에서 만난 
"Manner makes Man"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아직도 ‘한탕주의’에 빠

져있다. 집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확천금, 한

탕주의로 부동산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 여유

자금 없이 무리한 대출로, 전세를 놓는 갭투자 등 마

치 단기차익을 노리는 주식투자자처럼 부동산투자

를 한다. 그러다보니 매너를 지킬 여유가 없다. 그런

사람들과의 비즈니스는 없는 갈등도 생기고 스트레

스가 장난 아니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온 동포 투

자자 A선생님을 만났다. 부드럽고 품위 있는 말투

와 행동도 인상적이었지만, 부동산 비즈니스와 투자

에 관한 지식과 정보, 이해도도 풍부했다. 분양 계약

을 완료할 때까지 만날 때 마다 기분이 좋고 그 동안

느끼지 못 했던 기쁨과 보람이 마음에 가득했다. “

좋은 분들과 비즈니스 하자!” 그 순간 내가 짓는 외

국인 렌탈하우스 + 동포 세컨하우스 포레스트 하이

츠는 미국의 동포들과 함께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준공하기까지 3년이 지난

지금, 선완공 후분양으로 신뢰를 보증한 포레스트

하이츠를 들고 나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 대륙 동서남북 횡단하며 
동포들과 인상적(?) 만남
고국에서 온 사기꾼이 얼마나 많았던지, 건물을

짓고 준공을 눈앞에 둔 포레스트하이츠를 투자설명

회에서 선보였더니, “이야, 우리를 속이려고 저렇

게 건물까지 짓고 왔네”라고 하시는 동포분도 있었

다. 그 동안 수많은 사기꾼들이 쌓아놓은 동포들의

선입견과 의심은 대단했다. 그러나 진심은 언제든

통한다고 믿었다. 미 대륙 동서남북을 횡단하며, 현

지 신문, 라디오, 방송사 등에 포레스트 하이츠 보도

와 광고가 나가고, 실질적 투자자들과의 만남이 거

듭되면서 신뢰의 싹이 봄처럼 올라왔다. 투자자들의

심층 문의가 쇄도하면서 분양을 받아 은행융자부터

클로징까지 마치는 분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포레

스트하이츠 광고를 6개월 이상 본 어느 동포 분은 계

약금을 호텔로비 상담현장에서 수표로 결제하였다.

그 수표는 지금도 사무실 책상에 신뢰와 진심의 상

징으로 기념패처럼 세워져 있다.

머니투데이 경제방송, 
포레스트 하이츠 집중 조명
포레스트하이츠가 머니투데이방송 MTN 「신

영일의 비즈정보플러스」에 저금리 시대 수익형 부

동산, 정부규제에서 벗어난 외국인 렌탈하우스로 집

중 소개되었다. 포레스트하이츠는 미군뿐 아니라 기

지 내 근무하는 미국인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한 중

대형 프리미엄 설계로, 선완공 후분양 방식으로 이

미 1차단지는 분양과 입주가 완료되었다. 2차는 104

가구로써 현재 52가구가 준공을 하고 입주를 시작하

였다.

무엇보다 미 국방부에서 나오는 주택수당을 연

선납과 월 선납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연체와 미납 없

이 입금 받을 수 있기에, 미 동포들의 노년의 여유자

금 설계에 특장점이 있다. 경기침체에 관계없이 포

레스트하이츠에 투자만 하면 시스템이 매 월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 미주 한인분들이 포커싱을 두고

있다. 한미SOFA군사협정으로 2060년까지 40년간

주한미군이 주둔하도록 되어있어 공실 걱정이 없다

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할 포인트이다.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고국의 세컨하우스로 포레스트하이츠에

대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신영일의 비즈플러스_포레스트하이츠 방송보기

미주 동포들의 꿈을 공유하는 
'애국 투자 '로 시선 집중
포레스트하이츠에 대한 투자는 ‘애국투자’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포들이 분양에 투자한 자금

이 밀알이 되어 「포레스트하이츠 스포츠센터」 건

립에 쓰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골프연습장 250야드,

수영장 7라인, 짐, 요가 센터, 사우나 및 부대시설, 파

3 6홀 등 최신시설의 「포레스트하이츠 스포츠센터

」 는 미주 동포들에게 무료멤버쉽의 특권을 부여한

다. 명실공히 포레스트하이츠는 우리 동포들의 세컨

하우스이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탑

클래스의 동포 커뮤니티를 만들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미주 동포분들과 
컨퍼런스콜로 지속적인 소통
코로나19위기는 또 다른 변화와 기회를 만들 것

이다. 최근 생존권이 걸린 갈림길에서 고국의 생활

과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나는 포레

스트하이츠의 대표로서 미국 동포분들과 진솔한 소

통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안정된 수익과 ‘같이 행

복한 가치’를 만들고 싶다.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컨퍼런스콜을

신청해주시면 좋은 인연을 행복한 운명으로 꼭 보답

하고자 한다.

<포레스트하이츠 전재완 대표 +82 10-9017-4961
jaycons@hanmail.net>



The Boston Korea2020년 3월 27일 금요일 28 칼럼

요통은 거의 모든 사람이 평생

살면서 한 두 번은 경험해보는 통

증이며 원인에 따라 짧게는 수일

에서 평생 요통으로 고생하는 경

우까지 다양하게 있다. 요통은 독

립된 질병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허리부위

의 통증을 일컫는다.

원인에 상관없이 요통이 발생

하면 가벼운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가능한 빨리

증상을 개선 시켜주는 것이 의사

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요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

다 가장 흔한 것은 기계적인 문제

(근육, 관절, 건의 염좌, 섬유근통

증후군 )이고 그 외에 추간판탈출

증, 퇴행성변화에 의한 척추협착

증, 신체활동과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한 허리근육의 쇠약, 관절이상,

뼈의 질환(골다공증, 골절, 전이성

암) 등이 있고 드물게 감염이나 척

수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가장 흔한 요통의 원인인 기계

적인 문제의 경우 무리한 운동이

나 육체 활동을 제한 하고 안정가

료, 근 이완제 등의 약물치료와 함

께 이학요법을 적절히 처방하면

수 일 내에 90%가량은 좋아진다.

근막동통증후군은 의료기관을 찾

는 많은 환자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중한 질환으로 발전

하지는 않으나 임상양상이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어 수술 등 침습

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

아 임상적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 근막동통증후군은 허리 뿐만 아

니라 목, 어깨에 더 흔히 발생하며

등, 엉덩이, 허벅지, 장딴지 등에

도 자주 발생한다. 국소통증, 연관

통증과 함께, 촉진시 근육띠(tout

band), 통증유발점(trigger point)

등의 존재로 확인할 수 있다. 통증

유발점주사가 매우 효과적이며

스트레칭, 마사지 등이 치료와 예

방에 효과적이다.

요통을 잃으키는 가장 중요하

고 심각한 경우가 추간판 탈출증

과 척추협착증에 의한 것이라 할

수있고 대부분의 척추 전문병원

과 개인의원들이 이들 질환에 대

한 치료에 포커스를 맞춰 환자관

리를 한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요추추간판탈출증(Herniated

lumbar disc)은 척추뼈 사이에 있

는 추간판 자체가 돌출되거나 추

간판을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 찢

어지면서 젤리 같은 수핵이 빠져

나와 척추신경을 눌러 발생하며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는 심한 통

증과 활동장애로 응급 수술을 하

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수술치료

는 신경 압박에 의해 방광이나 항

문 괄약근의 기능장애로 배뇨 배

변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지의

마비와 근육위축이 있을 경우와

6-12주간의 보존적인 치료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때 고려 할 수

있으며 전체 환자의 10%내외에서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척추 협착증(Spinal stenosis)은

몇 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지

만 일반적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척추뼈의 만성염증 연부

조직의 비후등에 의해 척추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며 앉아 있거나

몸을 구부리면 통증이 완화되고

걸을 때 다리통증(특히 내리막길)

이 생기고 50세 이상에서 발생한

다는 것이 요추디스크와의 차이

점이다. 치료 또한 디스크는 이학

요법, 안정가료와 약물치료등 보

존적인 치료로도 대부분 완치되

나 협착증의 경우 이러한 치료에

도 일부 호전이 되지만 신경차단

술, 내시경적 신경관 감압술, 척추

후궁절제술 및 유합술 등의 적극

적이며 좀더 침습적인 치료가 필

요하다는 것이 디스크와 다른 점

이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요통은 발생기전에 따라 치료도

다르지만 평소 바른자세와 적당

한 근력운동, 스트레칭만으로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므로 평소

건전한 생활습관과 적당한 운동

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

란다.

김영철  
삼성제일클리닉원장 

요통( Low back pain)

원장.전문의 김영철 

현)섬성제일크리닉 원장 

심사평가원 당뇨치료 우수병원 선정 

심사평가원 고혈압치료 우수병원 선정 

섬육대학교의과대 연수병원선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현)고려대학교 외과학교실 외래교수 

대한통증의학회 통증유발점 

주사치료과정 수료 

대한외과학학회 정회원 

대한대장항문학회 정회원 

대한노인병학회 정회원 

대한비만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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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춘의 세계世系 앞부분을 다시 한번 살

펴보면 “(김용춘의) 아버지는 금륜대왕이고

어머니는 지도황후知道皇后이다. 지도의 아

버지는 기오起烏 각간이고 어머니는 흥도興

道인데 영실공의 딸이며 곧 사도태후의 포매

胞妹이다. 기오의 아버지 홍기洪器가 신궁봉

사神宮奉事가 되어 신궁황신神宮皇神인 선혜

황후善兮皇后와 통하여 기오를 낳았다. 홍기

의 아버지는 보기寶器이고 어머니는 수리首

里이다. 보기의 아버지는 보신寶信이고 어머

니는 황아皇我이다. 보신의 아버지는 미해美

海이고 어머니는 보미寶美이다.”

즉 김용춘의 외조부 기오가 선혜황후의 아

들이다. 기오는 선혜가 묘심과의 사통 사건으

로 폐위가 된 후 신궁의 제주로 있으면서 신궁

봉사로 있던 홍기와 통정하여 기오를 낳았다.

기오가 태어나게된 내력은 선혜가 묘심과 사

통을 해서 묘심이 주살을 당할 때, 홍기의 아버

지 보기는 태의太醫로 있으면서 황후를 보호

하여 욕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한 보답으로, 선혜

가 홍기를 봉사奉事로 삼아 기오공을 낳았다

고 화랑세기에 전하고 있다. 이렇게 선혜황후

의 폐위 사건은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없고, 삼

국유사에는 사금갑설화를 통하여 암시만 하

고 있지만, 화랑세기에는 그 사건의 내용과 선

혜의 ‘남자들’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전하

고 있다. 중僧과 사통을 하다가 폐위된 비운의

황후 선혜의 여기저기 흩혀져 기록된 그녀의

생애를 종합해 본다. 선혜의 부모는 이벌찬(1

등급) 내숙(또는 잉숙)과 조생부인이다. 조생

의 부모는 제19대 눌지왕과 아로부인이다. 

그리고 그녀의 첫 남자는 제21대 소지왕(비

처왕), 그의 정비가 되었다. 그리고 딸 보도를

낳았다. 보도부인은 제23대 법흥왕의 정비가

되었지만 딸 지소만 낳고 법흥왕에 의해 비구

니가 되었다. 지소태후는 삼촌인 입종과 제24

대 진흥왕을 낳았고, 진흥왕의 차남이 제25대

진지왕이고, 진지왕의 아들들이 용수와 용춘

이다. 그리고 용수의 아들이 김춘추이다.  

다음은 그를 폐위시킨 사건의 남자 묘심, 절

에 불공을 하러 갔다가 중 묘심과 통정을 하였

다(묘심과 선혜후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묘심이 연하이다). 묘심은 주살되었으며

선혜는 태의 보기의 도움으로 죽임은 면했지

만 폐위되어 신궁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

가 되었다. 묘심은 아버지가 천주공인데 어머

니에 대한 기록은 없다. 천주의 부모는 진흥왕

과 월화공주이다. 선혜는 묘심과의 사이에서

오도부인을 낳았는데 1세 풍월주 위화랑의 후

처로 옥진과 금진을 낳았다. 옥진은 후일 또 다

른 선혜의 남자 홍기의 아들 박영실과 혼인하

였는데, 혼례식을 올리는 날 법흥왕이 하객으

로 왔다가, 옥진의 미모에 반해 그만 후궁으로

삼고 말았다(대신 법흥왕은 과부가 된 딸 지소

를 박영실과 혼인시켰다). 옥진과 박영실의 딸

들인 사도는 진흥왕의 정비가 되었다. 사도가

김용춘의 조모이고, 흥도는 김용춘의 외조모

가 된다.

선혜의 세번째 남자 홍기洪器, 홍기가 선혜

와 낳은 아들이 기오공인데, 기오공과 흥도가

낳은 딸 지도가 진지왕의 왕비가 되어 김용춘

을 낳았다. 홍기의 부모는 보기와 수리(수리의

부모는 미해와 청아로 조카인 보기와 결혼했

다. 그리고 청아의 부모는 박제상과 치술공주

이다)이다. 보기의 부모는 보신과 황아이다.

보신의 부모는 미해(미사흔, 내물왕의 3남, 눌

지왕의 동생)와 보미이다. 한편 황아의 부모는

눌지왕과 치술공주인데, 치술은 제18대 실성

왕의 딸로 처음에는 박제상의 부인이었다가

박제상이 왜에 인질로 있던 미해를 구하고 그

곳에서 그만 화형을 당했다. 그래서 눌지왕이

위로차 치술을 후궁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딸 황아가 태어났고 그녀는 당대의

제일 미인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미해는 형인

눌지왕에게 자신의 어린 아들 보신과 혼인시

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해는 그들의 결

혼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어린 보신을 신랑

으로 맞은 황아는 아버지 눌지왕의 총신인 장

수와 사통하여 벌지와 덕지를 낳았다. 벌지와

덕지 형제는 당대에 으뜸가는 무예가로 왕을

호위하였다. 그리고 황아는 보신과의 사이에

서 보기를 낳아으며 보기는 명의名醫로 임금

의 주치의太醫가 되었다.

네번째 남자 호조好助, 호조는 신기의 경지

를 넘는 격검술의 달인 8세 풍월주 문노의 할

아버지이다. 먼저 호조의 부모는 비지와 조리

이다. 비지는 문노의 증조부일 뿐만 아니라 5

세 풍월주를 역임한 사다함의 증조부이기도

하다. 사다함의 부모는 구리지와 금진이며, 구

리지의 부모는 비량과 벽화왕후이다. 비량은

법흥왕이 가장 총애하는 후궁의 미모에 빠져

날마다 벽화가 가는 뒷간에서 기다리다가 사

통을 하여 낳은 아들이 구리지이다. 비량의 부

모가 비지와 묘량이다. 즉 사다함의 조부 비량

과 문노의 조부 호조는 동부이복 형제이다. 호

조는 선혜황후와 아들 비조부와 딸 양화공주

를 낳았다. 비조부는 이찬(2등급)을 지냈고, 양

화공주는 대가야의 이뇌왕과 혼인하여 태자

월광月光과 마지막 왕인 도설지왕 그리고 진

흥왕의 후궁인 월화궁주를 낳았다(월광과 도

설지왕을 동일인으로 보기도 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

식 , 김 영 사 ), 한 국 사 데 이 터 베 이 스

(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13세 풍월주風月主 용춘공龍春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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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종목에는 크게 나누어 두 종류

가 있다. 하나는 펀드 매니저가 여러 회사

주식을 직접 선택해서 투자하는 뮤추얼 펀

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 지수

(Index)를 따라서 즉 펀드 매니저 없이 운

용되는 인덱스 펀드이다.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서 액티브 투자

(Active Investment)와 패시브 투자(Pas-

sive Investment)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한

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회사 주

식을 선별하여 투자하므로 액티브 투자라

고 말하며 펀드 매니저 없이 미리 설정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패시브 투자라고 한

다. 

재정신문인 배런스 신문에서 최근 뮤추

얼 펀드 수익에 관한 기사(If you still own

actively managed stock funds, get ready

for some bad news, Daren Fonda, Bar-

rons, Jan. 22, 2020)를 연재했다. 신문 내용

은 2019년 1,999개의 뮤추얼 펀드 중에서 무

려 88%의 뮤추얼 펀드가 인덱스 펀드의 수

익률보다 떨어졌다는 내용이다. 뮤추얼 펀

드에 투자하지 말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을 오래전부터 추천한 이유이다. 작년

인덱스 펀드(S&P 500 Index) 수익률은

29%였다. 뮤추얼 펀드는 인덱스 펀드와 비

교해서 수익률이 저조하고 투자 비용은 오

히려 더 비싸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 투자

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이다.

뮤추얼 펀드는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미래에 유망한 회사

를 선택해서 투자한다고 말한다. 펀드 매

니저 혼자 결정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주

식 선별가(Stock Analyst)의 의견을 종합

하여 투자 결정을 한다. 인덱스 펀드는 회

사 규모에 의해서 투자할 회사가 이미 설

정되어 있음으로 펀드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다. 한 예로 S&P 500은 미국 500대 기업

에 투자하는 것이다.

미국 500개 회사에서 성적이 좋지 않을

회사는 투자하지 않고 수익률이 높을 회사

만 선정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뮤추얼 펀드

이다. 언뜻 생각하면 정보력도 많고 투자

돈도 풍부하고 유능한 펀드 매니저와 주식

선별가가 머리를 모아서 회사를 선별하기

에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보다 분명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

렇지 않다는 것을 실제 통계가 보여준다.

지난 3년과 5년 동안 인덱스 펀드보다 수

익률이 저조했던 뮤추얼 펀드는 85% 그리

고 10년 동안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뒤떨

어졌던 뮤추얼 펀드는 89%라는 사실이며,

지난 15년의 통계도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

다 못했던 뮤추얼 펀드는 무려 92%라는 사

실 (Indexes Beat Stock Pickers Even

Over 15 Years, WSJ, April 13, 2017)이다. 

안타까운 현실은 미국에 이민 온 우리

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아

이들 키우며 바쁘게 생활하는 무지의 한인

을 이용하여 투자 경비는 많고 수익률은

떨어지는 종목이나 투자 상품에 투자한다

. 

뮤추얼 펀드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를

월스트리트 재정신문이 자세히 발표

(Have I got a fund for you! Why brokers

push some investment, Jason Zweig,

WSJ, January 4, 2019)했다. 부제목으로 ‘

재정설계사가 추천하는 투자 종목에 숨어

있는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이유

가 재정설계사에게 이익이 발생(Digging

in to the fine reveals the incentives that

may lead investors to get conflicted ad-

vice)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의 금융회사는 어떤 특정한 투자 종

목에 고객의 자산을 투자하며 발생하는 비

용을 나누어 가진다. 미국에 이민 와서 피

와 땀으로 모은 소중한 돈을 투자하며 숨

어있는 비용으로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

는지를 일반 투자자는 모른다. 

필자 회사의 모든 고객(Client) 포트폴

리오는 인덱스 펀드와 같은 ETF 종목을

이용하여 투자하고 있다. 평균 투자 경비

가 단 0.1%이기에 주식시장에서 나온 수익

률을 거의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아이들 학

자금이나 은퇴자금을 인덱스 펀드로 구성

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형성해서 운

용해야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

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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